
1. 진정인 : 이00

2. 피진정인 : 송00

3. 진정 취지 : 저는 마케팅&CRM에 소속된 BDC라는 작은 조직에 있는 이00입니다 . 

저는 1년 반동안이라는 기간동안 지속적이고 교묘하게, 수시로 저에게 자행된 상급자의 성추행과 성희롱, 이를 동반한 직장 괴롭힘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. 

바로 형사고소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상급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는 점 밝혀둡니다 . 

저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.  고용에대한 안정성이 없는 위치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상급자가 이 약점을 이용하여 성추행과 성희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했습니다 .

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지만 , 정규전환을 미끼로 계속 가스라이팅도 당해왔기에 참고 또 참고 넘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. 

하지만 이 모든걸 참아내서라도 지켜내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져버린 지금, 더 이상 묵과하면서 혼자 참기만해서는 안됨을 깨달았습니다 . 

4.  진정 관련 사실

1) 퇴근이후 , 늦은저녁시간 , 평일 , 주말에 수시로 이루어진 업무외 사적인 연락 (너무 빈번하여 관련된 해당 날짜는 캡처본으로 갈음합니다)

저는 남편, 자녀와 함께 살고있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.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오는 사적인 연락으로인해 불안하고 불쾌하고 또 불쾌하였습니다 . 

술마시고 오밤중에 톡을 보내오는 경우가 허다하였고, 업무적인 상하관계에 놓여있기에 마냥 침묵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기분상하지않게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. 

주변에서 대답을 하지말고 씹으라는 코치를 받아 대답을 안하는 경우에는 “왜 팀장의 카톡을 보고 씹냐＂ 고 다그치셨습니다 . 

또한 저몰래 저의 모습을 찍어서 늦은 저녁에 저에게 보내와 너무나 놀랐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.  

“내가 1순위야 , 나는 짝사랑은 하지않아 , 나랑도 한잔해줘 ,  사진 좀 공유하지 , (저녁시간이고 주말이고) 머하고 있나 , 퇴근했나? 얘기할 상대가 필요해 “ 등등

오밤중에 본인이 관리하는 유부녀 여직원에게 이런 성희롱성의 카톡이라니요?

2) 우위를 이용한 회식자리에서의 강제적인 신체접촉 > BDC 인센티브 회식 (2022.06.09)  

BDC 인센티브가 나왔다면서 회식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.

김00매니저, 이00매니저, 저 , 팀장님 4명이서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. 저는 입사한지 석달정도 지난 신입이었습니다. 

호프집에서 팀장님과 저는 나란히 앉았고. 두명의 팀원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. 팀장님이 계속 저의 허벅지를 쓸면서 만지셨습니다 . 저는 너무 당황하고 불쾌했고 너무 놀라서 어떤액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.

호프집에서 술먹는 내내 그러하셨고 얼어있는 저를 대신해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팀원들이 “팀장님 쓸때없는짓 하지마시고 잔이나 부딪히세요＂하면서 팀장님 손을 계속 탁자위로 올리게했습니다 . 

그팀원은 팀장님이 계속 그러자 , 손을 밑으로 못내리게 하려고 같은말을 반복하면서 눈치를 보고 , 저는 아무거도 하지못했고 , 우리 모두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. 

이후 이루어진 회식자리에서도 팀장님은 저에게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셨습니만, 팀원들이 저를 절대 팀장님옆에 앉지못하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.  “팀장님 제가 앉을께요”라고 하는 매니저도 있었습니다.



3) 퇴근 동반 요구

메신저상에 제가 18시 이후에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김없이 메신저로 연락이와서 왜 안가고 있냐고 물어보시곤 제가 있는 4층 사무실로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. 

저희 BDC 공간은 엘레베이터 앞에 작은방에 팀원들과 저만 모여있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. 

혼자 야근을 하고있으면 퇴근하자면서 문앞에 서계시는 경우가 많아 (빨리 정리해 . 집에 데려다줄께 )  다른 팀원들에게 가지말고 같이 기다려달라고 부탁도 여러번 했습니다 . 

다른 팀원이랑 같이있으면 안그러는걸 파악했습니다 나중엔 다른 팀원이 18시 이후에는 메신저를 로그아웃하고 일하라고 코치해주었습니다 .

그래도 2번은 어쩔수없이 팀장님차로 이동한적이 있습니다 . 서로 반대방향이라고 괜찮다고 해도 업무적으로 할말이 있다면서 가는동안 얘기하자고 하시며 태웠습니다 . 

이 경우 모두 저녁식사를 하자고 얘기하셨습니다 . 물론 거부했습니다만 , 거부하는것에 대해 너무 부담스럽고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.

4) 위례전시장 방문 한 후 술자리 강요와 신체접촉 (2022.09.02)

이날도 어김없이 퇴근하자면서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. 갑자기 위례전시장에 들렀다가 가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. 

어김없이 할말도 있다고 하셔서 싫다고 하는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할 수 없이 차에 타서 이동했습니다 .  정규전환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. 

BDC의 50% 정규직으로 갈꺼다 (이 얘기는 회식자리에서 매번 하셨고 모든 팀원들이 들었습니다 .) 

이00대리는 내년 연장하고 후년에 정규직 대리 3년차로 해줄꺼다 .  

저희의 목숨줄이 팀장님에게 달려 있다는식의 대화와 현실에 제가 어떻게 강하게 싫다는 거부의사를 할 수 있을까요?

위례전시장의 짧은 견학을 마치고 가볍게 저녁을 먹자며 바로 술자리로 이동했습니다. 정말 가볍게 맥주한잔만 하는 자리였는데 맛이 없다면 다른곳으로 이동하자고 하셨습니다 .

바로 옆집 삼겹살집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다말고 또 이동하자고 하셨습니다 . 

팀장님 본인이 직접 선정했다면서 멀리 걸어서 이동해서 도착한곳이 파티션이 높이쳐져있는 폐쇄적인 선술집이었습니다. 옆에 앉으라고 강요하셨습니다만, 그러하지않았습니다 . 

또다시 제 허벅지를 만질꺼니까요. 

제가 자리는 잘 피했지만 ,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는 10분내내 어깨를 감싸고 끌어당기고 저는 피하고..그렇게 이동했습니다 . 

그리고 이동하는 차안에서도 대리기사가 있었음에도 옆에 앉아 안전벨트도 하지않을 채 제 옆에 딱붙어 앉아서 또다시 어깨를 감싸고! 자기쪽으로 끌어당기고 가슴에 손을 스치고

집으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피할 곳도 없는 차안에서 도어쪽에 계속 붙어 오도가도 못한채 피하고 당하고 피하고 당하고를 반복했습니다. 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. 

이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. 다시는 같은차로 이동하지않고 회식도 참여하지않겠다고요. 

정말 불쾌했고 다음날이면 기억안난다고 핑계대는 모습에 과연 저에게만 이렇게 했을까?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. 



5) 출장중에도 메신저로 연락해 술자리 요청 (카톡첨부)

본인 출장중에도 뜬금없이 날짜를 지정해서 메신저로 물어봅니다 . 전체회식이 잡혀있음에도 그날이 아닌 날짜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원합니다 . 

상하관계가 아니라면 화를 내고 왜 둘이 술먹자고 하냐고 화낼 상황이지만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맙니다.  

업무메신저로 당당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그모습 굉장히 굴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. 

하지만 업무적으로 얼굴 붉히면 안된다는걸 잘 알고 있기에 화도 낼수 없었습니다 . 

6) 광주 지점장회의 동반 후 술자리 강요 (2023.5.11)

SF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뜬금없는 광주출장을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.  제가 필요하다면 가면 되지만 일정을 마치고 당일에 기차편으로 올라오겠다고 말씀드리자

“이대리 , 저녁식사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이야 참석해.＂ 라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1박 일정으로 동행했습니다 . 

광주지점장회의 참석한 저는 딱 5분 자기소개를 하고 저녁식사 자리로 이동을 했고 식사자리는 9시경에 마무리되었습니다 . 

팀장님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상무지구로 옮겨서 둘이 술을 마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.  불쾌했던 저는 피곤해서 숙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. 

숙소로 돌아와서도 9:30, 9:40, ,10시에 “이대리 진짜 그냥 잘꺼야? 광주까지 왔는데 나와서 술마셔야지＂ 나오라는 전화가 3번이나 왔고 그래도 나오지않자 , 톡도 보내셨습니다 . 

지방출장까지 가서 왜 상하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둘이 굳이 유흥가로 택시까지 타고 가서 술을 마시자고 어려번 말씀하시나요?   

그렇지만 저는 기분나쁘지않게 돌려 말해야했고 , 저의 안전한 숙소도착을 걱정해서 연락해주신 민무홍상무님의 연락을 받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. 

저는 이날 모텔 숙소에서 혼자 있음에도 남자팀장의 연락이 계속와서 너무나 무섭고 불쾌하고 모멸감까지 느꼈습니다 . 

또한 광주출장을 굳이 왜 데려가냐고 하는 마케팅직원들의 수근거림까지 듣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. 

>>직장에서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와 팀원의 정규직전환을 무기삼아

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추행과 성희롱을 동반한 이 괴롭힘의 사례들이 정말 해서는 안될짓이라는것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.

도대체 여자들만 있는 팀에 찾아와서 전체회식도 아닌 남자팀장을 낀 소수여직원들과의 회식을 강요합니까?  그것도 모자라 부하여직원에게 밤늦은 카톡과 술자리를 노래합니까?

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아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떠하겠나요?

제 이전에도 그래왔고 저에게도 그랬고 이후에도 없어지질 않을것을 압니다 .  회사도 과연 이사실을 몰랐을까요?  묻고싶습니다 . 

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여 이에 맞는 합당한, 최고의 징계를 내리길 바랍니다 . 



2022.12.21늦은시간 성희롱 발언을 아무렇지않게 보내옴



저녁시간 공동연차인날 뜬금없이 본인사진 보
내고 게다가 사진도 공유하라고 요청

사무실앞에서 자꾸 기다렸다가
같이 가자고 하셔서
결국 매니저들에게 같이 남아달라고
부탁하는 처지가 됨

매니저들과 같이 나가도
바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심

팀장님은 회사에 근무하지도
않은 날 늦은시간 제사진을
찍어서 보내옴



- 주말 무슨뜻인지도
모르겠는 업무외적인
카톡 보내옴

- 늦은 저녁 술마시고 보내오는 카톡

- 본인 출장중임에도 사내메신
저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

- 광주출장 5/11 통화기록


